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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북구체육회는 최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광주시북구체육회 한마음 대축제’를 성황리

에 마쳤다고4일 밝혔다.

지역 체육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문인 북구청장, 북구체육회 임

직원 및 종목단체 회장단 ,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 식전에는 난타 공연과 메이퀸스라인댄스팀의 공연이 펼쳐져 활력을 더 했다.

본 행사에서는 북구 체육 발전에 공헌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6개 부문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풍성한 경품과 기념품이 증정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정회한 북구체육회장은 “이번 축제가 북구 주민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 친화적인 체육 행사들을 꾸준히 기획, 건강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